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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함께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시작합니다.
➊ 현대차그룹 – 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 특별출연
➋ 신용보증기금 – 현대차그룹 협력기업에 3,000억원 특례보증 공급
➌ 시중은행 – 특례보증 받은 협력기업에 최대 △1.5%p 금리우대

  8월 31일(목) 10시30분, 마포 프론트원에서 ｢신용보증기금 – 현대차·기아 

협력기업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지난 16일 발표된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신용보증기금 심현구 전무이사,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와 해외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한다.

   현대차그룹이 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와 기아에서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

한다. 특례보증은 최대보증한도 300억원,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p의 우대조건으로 공급된다. 시중은행에서도 이번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도 제공키로 하였다.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들은 해외투자와 해외사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기업 홀로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대기업·정책금융기관·금융권이 협업하여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다”며 

“이번 해외 동반진출사례가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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